
[시놉시스] 청색을 앓는 해안선 

1. 작품 기본 정보 

제목: 청색을 앓는 해안선 

저자: 소라 

장르: 시대극 서양풍/동양풍 로맨스 

 

로그라인: 망국의 공주와 적국의 귀족, 팔려 가듯 시작된 정략결혼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탐닉하며 시작되는 위태로운 쌍방 구원 로맨스. 

 

2. 기획 의도 

1930년대라는 화려하고도 비극적인 도쿄를 배경으로, 국가라는 거대한 굴레에 묶여 자유를 

박탈당한 두 남녀가 서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수학적 

질서로 고통을 견디는 여자와, 문학적 허무에 빠진 남자의 만남을 통해 탐욕적이면서도 

처연한 로맨스를 보여주고자 한다. 

 

3. 등장인물 설정 

남주인공: 쿠제 타케오 (23세) 

도쿄제국대학 독문학과 재학생. 몰락해가는 화족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조선의 공주와 

정략결혼을 받아들인다. 오만하고 유혹적이지만, 내면은 공허와 허무로 가득 찬 인물. 윤경을 

만나며 생전 처음 '소유하고 싶은 슬픔'을 발견한다. 

 

여주인공: 이윤경 (19세) 

 



조선의 공주. 나라가 망한 뒤 일본으로 압송되듯 건너와 타케오와 혼인한다. 조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방인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극심한 강박 증세를 겪는다. 이를 잊기 위해 

수학 문제에 집착하며 철벽을 치지만, 자신과 닮은 타케오의 상처에 점차 마음을 연다. 

 

4. 줄거리  

[도입] 망국의 공주 윤경은 일본의 귀족 타케오와 정략결혼을 하게 된다. 서로를 증오하거나 

무관심할 것이라 예상했던 첫날밤, 두 사람은 각자의 결핍과 상처를 직면하며 묘한 동질감을 

느낀다. 

 

[전개] 윤경은 일본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수학 문제에 매달리는 강박 증세를 보이고, 

타케오는 그런 그녀를 관찰하며 점차 빠져든다. 사랑하지 않기로 맹세했으나, 타케오는 

윤경에게 '자유'를 제안하며 그녀의 유일한 편이 되어준다. 

 

[위기/절정] 대학을 꿈꾸는 윤경, 그러나 타케오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것을 제안한다. 

작위와 신분 모든 것을 다 버리되, 자금만 들고  미국으로 떠나가로 한다. 

 

[결말] 모든 것을 버리고 둘은 미국으로 떠난다. 

 

 

 

 

 

 

 



#순정남 #뇌섹남 #존댓말남 #오만남 #유혹남 #상처남   

#무심녀 #도도녀 #까칠녀 #상처녀 #동정녀 #외유내강 #철벽녀 #순진녀  

#시대극 #정략결혼 #선결혼후연애 #운명적사랑 #왕족/귀족 #외국인/혼혈 #동거 

#금단의관계 #서양풍 #동양풍 

#애증 #첫사랑 #성장물 #더티토크 #쌍방구원물 

 

쿠제 타케오 (23세) -  도쿄제국대학 독문학과 3학년 학생으로 영문학을 좋아하는 

화족(귀족). 집안이 기울기 시작해 그걸 막고자 윤경과 정략혼을 하게 된다. 사랑 없는 

결혼이라고 생각해 왔건만 그녀의 곁에서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  

 

이윤경 (19세)  - 조선의 공주. 하나의 제국을 명분으로 팔려가듯 치러진 정략혼의 주인공. 

조국에서는 그녀를 환영하지 않는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가 유일한 그녀의 편이 되어준다. 그를 사랑하지 않기 위해 나날이 커지는 강박증세를 

수학으로 완화시킨다. 그의 곁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고,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낀다.  

 

* 

 

나라가 망하고 팔려가듯 치러진 혼례 앞에서, 윤경은 결심했다.  

그를 절대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그러나 결혼을 하면서부터 생긴 자유를 맛보는 윤경과 그녀를 너무나도 닮은 타케오. 

어느새 둘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어 있었다. 

 

망국의 공주 × 적국의 남자. 피할 수 없는 끌림 속에서 시작된 기묘한 동거와 위태로운 사랑. 

"당신의 노래에는 리큐르 냄새가 나지만, 내 노래에는 피눈물 냄새가 섞여 있지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녀의 '슬픔'만은 소유하지 못한 남자, 쿠제 타케오. 무너진 성벽의 

이끼를 헤아리며 적국 남자의 여자가 된, 이윤경. 

 

1930년의 도쿄, 가장 화려한 저택 깊은 곳에서 시작된 가장 비극적이고도 탐욕스러운 기록. 

 

마음 놓고 사랑하기엔 보는 시선도 사연도 많고, 사랑하지 않기에는 서로에게 너무 깊이 

끌리는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궁금할 때. 서로가 팔려온 처지인 아이러니한 상황. 

1930년대의 이국적인 배경 속에서 애증이 뒤섞인 운명적 사랑이 피어나는 이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뇌하는 청춘들의 이야기. 

 

 

 

 

 

 

 

 

 

 

 

 

 

 



<미리보기> 

“살다보니 처음이라는 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무언가 크게 바뀔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강제로 당한 것까지는 아니었으니 안 괜찮을 게 뭐 

있겠습니까.” 

 

“제게 처음은 중요해요.” 

 

“……” 

 

“당신의 처음도 앞으로는 중요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팔을 들어올려 그의 머리에 붙은 작은 꽃잎을 떼어주며 말했다. 

 

“...키스해도 됩니까?” 

 

“……” 

 

“첫 키스는 아니지만. 처음 하는 마음으로. 지금이 바로 그러고 싶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처음이란 거.” 

 

 

 

 



『청색을 앓는 해안선』<줄거리> 
 

1930 년 도쿄. 제국의 확장 속에서 조선은 망국이 되고, 공주 이윤경은 내선일체의 명분 아래 

일본 화족 쿠제 가문으로 팔려가듯 시집온다. 도쿄제국대학 독문학과에 재학 중인 쿠제 
타케오는 기울어가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사랑 없는 정략혼을 받아들인 인물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정치적 상징이자, 서로에게는 타협에 불과하다. 

 

윤경은 결심한다. 적국의 남자를 절대 사랑하지 않겠다고. 조국에서도, 시가에서도 완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의 처지 속에서 그녀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사랑이 싹틀 기미가 보일 때마다 강박은 심해지고, 수학적 계산과 반복을 통해 불안을 

잠재운다. 그녀에게 사랑은 배신이며 굴복이다. 

 

그러나 타케오는 그녀를 존중하며 선택권을 건넨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녀의 슬픔만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권력 대신 이해를 택한다. 두 사람은 적국의 남녀이기 
이전에, ‘팔려온 처지’라는 공통된 아이러니 속에서 서로를 알아본다. 

 

도쿄의 화려한 저택 깊은 곳에서 시작된 동거는 점차 애증과 연민,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끌림으로 변해간다. 그러나 이 사랑은 국가와 신분, 가족의 시선 아래에서 허락되지 않은 

감정이다. 윤경은 끝내 선택해야 한다. 제국의 상징으로 남을 것인가, 한 인간으로 도망칠 
것인가. 

 

결국 두 사람은 화족 작위와 공주의 지위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감행한다. 가진 재산 일부만을 

들고 미국으로 향하는 그들의 선택은 낭만적 탈주이자, 국가와 권력으로부터의 이탈 선언이다. 

『청색을 앓는 해안선』은 망국의 공주와 적국의 귀족이라는 운명적 설정을 통해, 사랑이 
의무와 상징을 넘어 어떻게 개인의 자유 선택이 되는지를 묻는 시대극 로맨스다. 상실과 강박, 

그리고 상호 구원의 과정을 통해 두 인물은 비로소 ‘처음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선택한다. 

 


